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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� 서론

�수리논술에� 대한� 막연한� 두려움을� 가지고� 있는� 학생들이� 많습니다.� 수리논술은� 매우�

어려운� 시험이고,� 대부분의� 학생들은� 답을� 제대로� 적지도� 못하고� 학교에� 5만원을� 갖다�

바칠� 뿐이라는� 회의론자부터� 하스스톤처럼� 기도에� 의존하는� 것이라는� 진성� 돌창까지.�

학생들은� 수리논술을� 상당히� 멀게� 느끼고� 있습니다.� 물론� 특정� 학교는� 손도� 대지� 못할�

정도로� 어려운� 문제를� 출제하기도� 하고,� 고교� 과정에서� 중시되지� 않는� 주제를�

출제하기도� 합니다.� 하지만� 이는� 절대로� 다수가� 아니며,� 학생들의� 수리논술에� 대한�

오해는� 대부분� 수리논술이� 이전까지� 해오던� 일반적인� 시험과는� 다른� 형식을� 가지고�

있다고� 생각하기� 때문에� 생깁니다.� 일리가� 없지는� 않습니다.� 초등학교부터� 중학교,�

고등학교를�지나오면서�우리가�접하는�시험은�시험지가�주어지고�답만�어떻게든�맞추면�

점수를� 얻는� 시험이기� 때문입니다.� 하지만� 수리논술에서는� 문제의� 답을� 도출해나가는�

과정� 자체가� 평가요소가� 됩니다.� 무슨� 수를� 써서라도� 답만� 맞추면� 되는� 시험을� 12년간�

치러온�학생들에게는�고역일�수밖에�없습니다.

�하지만� 우리가� 문제의� 답을� 얻기� 위해서는� 그� 과정이� 필요한� 것이� 당연하고,� 우리는�

12년� 동안이나� 답을� 얻는� 과정을� 이미� 열심히� 수행해왔습니다.� 단지� 그� 과정을� 크게�

의식하지� 않았기에� 각� 잡고� 과정을� 풀어� 쓰는� 것이� 어색해진� 것입니다.� 따라서� 우리가�

지금까지� 열심히� 해왔던� 그� 과정을� 조금� 더� 잘� 다듬기만� 한다면� 충분히� 좋은� 결과를�

얻을� 수� 있습니다.� 그리고� 이는� 결코� 어려운� 것이� 아닙니다.� 평소에� 문제를� 풀� 때� 좀�

더� 과정에� 신경� 쓰고,� 풀이를� 전개해� 나감에� 있어� 그것이� 충분히� 논리적인가를� 꼼꼼히�

따져본다면�수리논술을�풀이함에�있어�그렇게�낯설지�않다고�느끼지�않을�겁니다.

�우리는� 모두가� 소위� 말하는� 명문대를� 진학하기� 위해서� 땀을� 쏟습니다.� 이를�

위해서라도� 결코� 수리논술을� 소홀히� 할� 수� 없습니다.� 대부분의� 학교에서� 논술� 전형의�

인원을� 줄이고� 있다고는� 하지만� 아직� 그� 수는� 정시에서� 선발하는� 인원과� 크게� 차이가�

없습니다.� 따라서� 이를� 소홀히� 한다면� 정시를� 버리는� 것과� 비슷한� 정도의� 손해를� 보는�

것이라고� 할� 수� 있습니다.� 굳이� 수리논술을� 학원까지� 다니면서� 준비해야한다는� 것은�

아니지만� 자신이� 원하는� 대학의� 기출문제를� 풀어보면서� 그� 경향을� 익히는� 정도는�

하시는�것이�좋습니다.


